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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마량면 상흥리에 살고 있는 최미대 라고 합니다. 마량면에 근무하는 윤성주 주무관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 이렇

게 글을 씁니다.

부모님이 10년 전에 귀농하셔서 터를 잡으시고 저도 따라 내려와 작약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농사를 처음 해보면 이것 저것 걸리는 것도 많고 혼자 힘으로 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아서 주변 귀농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해결

하거나 마을분들을 통해 해소하곤 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지낸것과는 별개로 매년 인건비도 못벌어 먹는 초보농부인지라 매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어쩔수 없는 것 같습니다. 비료대, 

농약대, 장비대를 주고 나면 외부에서 벌어온 돈을 때려 박기에 급급한 생활이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강진군에서 추진중인 여러 지원사업에 당첨되게 되어 작약 꽃을 저장하기 위한 냉장고도 50% 지원되고

비료대, 농약대도 50% 지원되더군요.

근데 또 어려운게 그 많은 서류들을 제대로 처리하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니었어요. 남들처럼 규모도 크지 않아서 정기적으로 

거래하는 농약사도 없었고 주변에서 이것 저것 알려줘도 또 막상 해보면 틀리게 해서 지원받기는 무척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제가 부모님과 같이 지내지만 2~3년에 한번씩 적자난 돈을 벌기 위해 외지로 나가곤 했으니 연로하신 부모님께선

서류 챙기기가 더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껏 도와주신 분이 마량면 윤성주 주무관입니다.

농사에 초보자인 우리가 안스러웠는지 매번 안내전화도 주고 잘못된 서류도 꼼꼼히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매

우 필요한 지원사업도 놓지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요즘 귀농,귀촌에 대한 말들이 많지요. 해가 갈 수록 그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지만 지역텃새, 충분한 준비없이 내려온 것 등으

로 인해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올라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에서 이렇게 나서서 도와주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소득면에서는 충분하지 못하지만 매년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요.

부족한 글솜씨에 감사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했지만 아무튼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게 오래오래 농민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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